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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oungChu · Non Yong(靈樞 • 論勇)뚱ems to be named as such by its explanation in de없H 
about the brave n갱n who 떠n and the coward who 떠nnot stand 뼈in respectively. 

In the first chapter, it is considered that the factors of diseases are dependent upon the 
state of skin and flash. In the second chapter, it is put about the problem of standing pain 
and not. In the t비rd chapt딴, about the cau않S of res버피ig in brave or unbrave man. And 
in the four삼1 chapter, about drunken frenzy(酒情),

More concretely speaking, in the first chap따, it is e앨Jain려 that the factors of 
pathogenesis are related closely with the state of skin and flash, so to speak, though the 
outer factors which can arouse diseases should exist, the sensitivity of skin and flash 
which are the first defense tissue in human k녕y, is more impoπant factor. UndoubtE쳐ly, 

the environmental factors existing in physical nature which surrounds human life, have 
influenced upon human h않Ith, es압:ci려ly in ancient times. But, 뼈s chapter e화iibits some 
reflections that ultimately the inner conditiαis of human k때r decide the attack of disea않s. 

However, this chapter may have some corruptions for it rev1않ls the contents which are not 
fit with the headline. 

In the second chapter, it is written that the sensitivity to pain is not only dependent 
upon the character of braverγ but also upon the thickness of s떠n, the strength of flesh 
and the S야ed of resφnse. In this we evidence that the ancient 야ople had the idea that 
human p머n feeling is more dependent upon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sensory neuron 
of physical k때r than one's character of bravery. 

In the third chapter, ti is descri바최 that the differences of physi떠1 development m머피y 
influence the differences of the d맹ree of mental brav며T. 

In the four삼1 chapter, the drunken frenzy is explain려. The implication is that as 
civilization has been growing, the drinking culture has made both in dividual and social 
h때단1 aff머r. The alcohol has the function of pleasing mind improving the q뻐ity of human 
life but it can 삶so destroy both human body and mind when abused. About the harms 파‘e 
this, this p따t warns by the examples of drunken man's abnormal behaviors. 

Key Word : brave man, unbrave man, drunken frenz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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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績 꿇 

r論勇」은 《靈樞》 第五十에 編述되어 있는 

데 《太素X 에는 該當되는 內容이 없고 《甲

Z經》 에는 卷六 第五에, 《類經〉 에는 卷四

r藏象類 • 堅弱勇↑去 受病忍、痛不同」에 鉉述되 

어 있다. 

本篇을《黃帝內經章句索引》에는 모두 三

章으로, 〈靈樞經校釋% 에서는 四章으로 나누 

고 있는데 著者는 그 內容을 檢討하여 四章

으로 나누었다. 

本篇은 勇士와 ↑去士가 痛뾰을 잘 참느냐 

못 참느냐를 상세히 論하고 있기 때문에 「論

勇」 이라 名命한 것으로 보인다. 第--章에서 

는 흉病發生의 要因이 皮鷹와 fill肉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을, 第二章에서는 忍痛,

不忍痛의 문제를, 第三章에서는 勇士와 ↑去土

가 생기는 原因을, 第四章에서는 酒뽑 즉 술 

주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第-章에서는 族病

發生의 要因이 皮慮와 fill肉의 狀態와 밀접한 

關聯性을 가지고 었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 

다. 즉 候病을 課發하는 外的要因이 존재할 

지라도 人體의 -次 防響組織인 皮I홉와 fill肉

의 感受性에 따라 發病與否가 판가름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대에는 흉病의 發生

이 內的要因보다 外的要因에 더 큰 影響올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間을 둘러 

싸고 있는 自然界의 環境的要素가 人體健康

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人

體內部의 條件에 따라 흉病羅愚、의 與否가 결 

정나므로 이에 관한 나름의 論理를 소박하게 

냐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第-章의 內容은 本篇의 題팀과 어울리지 

않는데 이로 보면 아마도 錯簡이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第二章에서는 痛

1-lE에 대한 感受性與否를 論하고 있는데, 痛

료을 잘 견디고 못 견디고 하는 문제는 性格

의 勇敢性에만 달려 있는게 아니고 皮I협의 

훔藏과 fill肉의 堅脫, 繼急에 의하여 결정된 

다고 論하고 있다. 이는 痛효올 느끼고 못 

느끼고 하는 문제는 氣質의 勇敢, 뽑↑去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肉身이 가지고 있는 조 

건 즉 감각신경의 발달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것을 古人들이 -次的으로 나마 밝혀놓은 

것으로 보인다, 第三章에서는 勇土와 ↑去土의 

差異가 생기는 原因에 대하여 論하고 있는 

데, 이 역시 선체의 發達與否가 人間의 精神

健康에 영향을 미쳐 勇敢과 쩔↑去의 心的差異

를 나타낸다고 논술하고 있다. 第四章에서는 

酒햄에 대하여 論하고 있는데, 社會와 文明

이 발달되면서 餘酒文化가 개인의 건강뿐 아 

니라 사회적 문제로 까지 擾頭되었음을 示浚

해 주고 있다. 술은 인간의 마음을 유쾌히 

하고 정선을 高懶시켜 인간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도 하냐 잘못된 음주습관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흙廢化하므로 이에 대한 危害를 

警告하고자 過軟한 사람의 非표常的인 행동 

을 예로 들어 논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本篇은 醫學을 하는 가운데 일 

상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本文가운데는 誤植, 錯簡, 假借된 부분도 많 

고 앞뒤의 文句가 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어 

理解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版本과 歷代 註釋家들의 {ff究成果를 參

照하지 않고는 본래의 趣릅를 解得하기 어려 

우므로 본 論文에서는 歷代의 版本과 註釋家

들의 見解를 冊究하여 校動과 較註를 하고, 

여기에 愚만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의 보 

다 정확한 理解를 돕기 위하여 본 船究에 착 

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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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冊究方法 및 資料

1. 冊究方法

본 篇은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本文과 

註釋에 戀뱉와 校動을 하고 字句解 • 較註

• 考察 • 直譯 • 意譯의 JI頂序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聚珍做宋版印本》을 底本

으로 하였다. 

나. 〈類經》 , 《黃帝內經章句索引》 , 

《靈樞經校釋》 을 參考하여 그 內

容에 따라 三章으로 나누었다. 

다. 戀묘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 

였고 가능한 현대화하려고 노력하 

였다. 

라. 校動은 「表一」의 文歡을 涉繼 - 調

훌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

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合當하다고 

2. 冊究寶料

<表.一> 校動에 引用한 文敵 및 略稱

짧號 書

認定되는 音과 訓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十一種 昭究資料

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別로 모았으 

며,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

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 

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뼈註處 

理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本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아. 意譯은 校動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

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

을 따라 含養된 意味까지도 數仍하 

여 解釋하였다. 

자. 本 짧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

動에 ‘00)’, 字句解에 ‘ (OO) ’, 較註에 

'[OO]', 引用文歡에 ‘ WO> ’, 文歡의 

章節에 ‘「00」’, 關註는 ‘1), 2), 3), 
4) •.•••. ’의 一連짧號로 表

示하였다. 

名 略稱
1 π至πc,gp胡民吉林書堂刊本 胡本

2 明成化十年甲午熊民種德、堂刊本 熊本

3 靈樞經校釋과 明擺삽書林周日校重刊本 周本
4 明萬歷二十九年醫統正服聚書本 統本

5 黃帝內經 明金陸尙義鷹千IJ本 金陸本

6 靈樞校注語譯에 明刻本 明本
7 

서 인용한 書目
黃以周『內經鍵刺』光績甲申校刻本 黃校本

8 上海j댐췄樓影印道藏本 藏本

9 日本田中淸左衛門刻本 日刻本

10 日本舊침、本 日妙本

11 《黃帝微슛甲Z經》 甲ζ

12 《張馬合注本 黃帝內經素問靈樞》 張馬合本

13 《千金要方》 要方

14 《千金靈方》 쫓方 
15 《醫學網 B 》 網 g

16 《靈樞識》 靈樞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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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중홉號 註 釋 家 時代
1 馬薦 明

2 張介寶 明

3 樓英 明

4 張志願 淸

5 黃π細 1756年

6 판波π簡 1808年
7 章補 1825年
8 楊維傑 民國65年

9 海江抽顆 1981年
10 뭘E露春 1981年
11 河北醫學院 1982年

m. 本 꿇 

第--章. 皮庸와 J]Jl 肉의 상태 에 따른 族病

의 感受性

I原 文】

黃帝問於少兪日 有人於此하니 拉(1)行拉立

에 其年之長少等也며 衣之}享灌均也라도 추 

然遇烈風暴雨1)에 或病하고 或不病하며 或

皆病하고 或皆不病2)하니 其故는 何也오 少

兪日 帝問何急(2)이니잇고 黃帝日 願盡聞之

니이다 少兪日 春은 좁風3)이요 夏는 陽風

이요 秋는 源風이요 쪽은 寒風이니 凡此四

時之風者는 其所病이 各不同形하니이다 黃

帝日 四時之風이 病人은 如何잇가 少兪日

黃色灌皮弱肉者는 不勝春之虛風하고 白色

灌皮弱肉者는 不勝夏之虛風黃하고 춤色灌 

皮弱肉이면 不勝秋之虛風하고 末色灌皮弱

肉이면 不勝쪽之虛風也4)니이다 黃帝日 黑

色은 不病乎아 少兪日 黑色而皮}享肉堅이면 

固不傷於四時之風이나 其皮灌而肉不堅하고 

色不---者는 長夏至而有虛風者면 病훗요 其

皮훔而其肉堅者는 長夏至而有虛風이나 不

書 目 略稱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類經 景톰 

醫學網目 樓
靈樞集注 張

靈樞縣解 黃
靈樞識 f규波 
靈素節注類編醫門棒喝三集 章
黃帝內經譯解(靈樞) 譯解
靈樞講義 講義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語譯

靈樞經校釋 校釋

病훗며 其皮훔而J]Jl肉堅者라도 必重感(3)於寒

하여 外內皆然이면 乃病하니이다 黃帝日

善하노이다 

I校動】

1) 暴雨: 《甲Z,} 卷六 第五에는 ‘族雨’로 되 

어 있다. 

2) 或皆病 或皆不病: 《甲z,》 卷六 第죠에는 

‘或皆死’로 되어 있다. 

3) 춤風; 〈甲Z》 卷六 第五에는 ‘溫風’으로 

되어 있다. 

4) 춤色繹皮弱肉 不勝秋之虛風 走色演皮弱

肉 不勝쪽之虛風也; 《甲Z》 卷六 第죠에 

는 ‘좁色演皮弱肉者 不勝秋之虛風 末色

繹皮弱肉者 不勝쪽之虛風也’로 되어 있 

다. 

I字句解】

(1) 拉; 同一也 같을 병. 

(2) 急; 先也 먼저 션, 

(3) 重感; 한 가지 部氣가 慢犯했는데 여기 

에 또 다른 部氣가 慢犯한 것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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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較 註I

[1] 春춤風 夏陽風 秋?京風 .寒風 凡此四

時之風者 其所病各不同形

馬 • 景옮 • 譯解는 “四時에 各各 虛部戰風

이 있는데 봄에 있으면 이름이 춤風이고 

여름에 있으면 이름이 陽風이며, 가을에 있 

으면 源風이고, 겨울에 있으면 寒風이다.”1) 

고 하였다, 

[2] 黃色釋皮弱肉者 不勝春之虛風

馬 - 景옮 • 張 • 譯解는 “사람의 題色이 노 

량고 皮庸와 Jlll肉이 灌弱한 사람은 주로 

牌氣가 不足하여 봄의 좁風을 이기지 못하 

여 病이 된 것이니 木이 土를 웹制한 것이 

다.”2)고 하였다. 

[3] 白色釋皮弱肉者 不勝夏之虛風

馬 • 景옮은 “色이 희고 皮庸와 Jlll肉이 灌

弱한 사람은 주로 뼈氣가 不足하여 여름의 

1) 馬; 四時에 各有虛%戰風하되 在春이면 名寫

춤風이요 在夏면 名寫陽風이요 在秋변 名寫源

風이요 在쪽이면 名寫寒風이라 O景톰; 春之

춤風은 得木氣하고 夏之陽風은 得火氣하고 秋

之k京風은 得金氣하고 쪽之寒風은 得水氣라 凡

此四時之風은 各有所王하니 有所王則有所制라 

故로 其所病이 各不|司形也라 O譯解; 춤風。1 

甲Z經에 作溫風이라 춤風與溫風은 名異實同

하니 主要因春季屬木하고 其色춤하니 所以로 

把春季的溫風하여 稱寫춤風이라 水寫陰이요 

火寫陽이니 夏陽風은 就是形容夏季的熱風이라 
2) 馬· /\之色黃皮灌肉弱者는 主牌氣不足하여 不

能勝春之춤風而馬病。1 니 木來웹土也라 O景

ffi: 黃者는 土之色이니 黃色傳皮弱肉者는 牌
氣不足也라 故로 不勝春木之虛風이라 O張;

朱永年日 虛風者는 虛獅不正之%風也 O譯

解· 由於黃色屬土하고 春季團木하여 木能克土

하니 所以色黃灌皮而R凡肉擾弱的A은 就經不起

春季的虛風而會生病이라 這是根據五行生克的

規律而言이요 其餘色좁色白等은 按此類推라 

虛風은 亦就是指每季反常的風向而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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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風을 견다지 못하여 병이 된 것이니 火

氣가 몰려 와 金氣를 克tJt한 것 이 다.”3)고 하 

였다. 

[4] 좁色繹皮弱肉 不勝秋之虛風

馬 • 景톰은 “色이 푸트고 皮庸, J1Jl 肉이 灌

弱한 사람은 主로 R주氣가 不足하여 가을의 

폈風을 이기지 못하여 病이 된 것이니 金

氣가 와서 木氣를 웹制한 것이다.”4)고 하였 

다. 

[5] 未色灌皮弱肉 不勝쪽之虛風也 

馬 • 景돔은 “色이 붉고 皮鷹, Jlll肉이 灌弱

한 사람은 主로 心氣가 不足하여 겨울의 

寒風을 이기지 못하여 病이 된 것이니 水

氣가 와서 火氣를 폐制한 것이다.”5)고 하였 

다. 

[6] 黃帝日 黑色不病乎 少兪日 黑色而皮

훔肉堅 固不傷於四時之風 其皮灌而肉不堅

色不一者 長夏至而有虛風者病훗 其皮훔而 

其肉堅者 長夏至而有虛風不病훗 其皮훔而 

J1Jl 肉堅者 必重感於寒 外內皆然乃病

景돔 • 馬 • 張은 “검은 색은 水의 色이니, 

黑色을 가지고 있으나 皮庸와 뻐肉이 堅實

하지 못하고 色이 때로 變하여 한결같지 

3) 馬; 色白皮灌肉弱者는 主師氣不足하여 不能勝

夏之陽風而寫病이니 火來때金也라 O景톰: 白

者는 金之色이니 白色灌皮弱肉者는 師氣不足

也라 故로 不勝夏火之虛風而寫病이라 

4) 馬; 色춤皮演肉弱者는 主府氣不足하여 不能勝

秋之째風而寫病。1 니 金來웹木也라 O景폼; 춤 

者는 木之色이니 춤色傳皮弱肉者논 R구氣不足 

也라 故로 不勝秋金之虛風而寫病이라 

5) 馬; 色先皮灌肉弱者는 主心氣不足하여 不能勝

쫓之寒風而寫病。1 니 水來멜火也라 O景품; 'iJi; 

者는 火之色이니 *色傳皮弱肉者는 心氣不足

也라 故로 不勝쪽水之虛風而寫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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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람은 賢氣가 不足한 것이다. 그러므 

로 長夏土令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여 病이 

된다. 만약 검은색을 띄고 있으면서 피부, 

朋肉이 견실한 사람은 비록 長夏의 虛風을 

만날지라도 病들지 않게 된다. 다만 이미 

風%에 感觸되었는데 여기에 다시 寒氣에 

감촉되면 이것이 重感인 것이고, 또 인체 

內部가 손상되었는데 여기에 또 外部가 손 

상되면 이것은 內外가 모두 손상된 것이므 

로 病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검은 

색을 띄면서 皮肉이 견실한 사람은 참으로 

다른 색깔을 지녀 쉽게 病드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다.”6)고 하였다. 

I考 察1

1. 《甲Z》 에는 ‘춤風’이 ‘溫風’으로 되어 있 

는데 〈甲 Z:,} 의 기재가 옳은 것 같다. 

왜냐 하면 아래 ‘陽風’, ‘源風’, ‘寒風’이 

기후의 寒溫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色을 

6) 景돕; 黑者는 水之色이니 黑色而皮演肉不堅하 

고 及色時變而不-者는 賢氣不足也라 故로 不

勝長夏土令之虛風而寫病이라 若黑色而皮原肉

堅者는 雖遇長夏之虛風이라도 亦不能病이라 

但많感於風하고 X感於寒이변 是寫重感이요 

없傷於內하고 X傷於外면 是寫外內傷傷이니 

乃不免於病也라 然則黑色而皮肉堅者는 誠有

異於他色之易病者훗라 O馬; 至於有不病者하 

여는 正以色黑而皮훔肉堅者니 不傷於四時之

虛風이라 若色黑而皮藏肉R危者는 則傷於長夏

之虛風耳라 長夏虛風者는 見於六月而與陽風

同也니 亦土能행水之義耳라 彼黑色而皮原肉

堅者는 雖長夏之虛風이라도 亦不能傷之也니 

뭘特不傷於四時之風歲리오 但黑色而皮原肉堅

者라도 亦有四時而寫病하니 &'/、其많感於風하고 

X重感於寒하며 많病於內하고 X感於外면 始

有所病이요 不然、則未必成病也라 其異於他色

之易病者遠훗라 O張· 朱永年日 外內皆然乃

病은 謂外受天之寒쩌하고 內傷賢魔之水氣니 

此는 言λ、之五藏이 與天之六氣로 相合이라 是

以로 五色之灌弱者는 不能勝四時之風氣也라 

나타내는 ‘춤’字보다는 溫度를 나타내는 

‘溫’字가 의미로 보아 원문의 뜻에 더욱 

부합되기 때문이다. 

2. ‘춤色灌皮弱肉 不勝秋之虛風 走色灌皮弱

肉 不勝쪽之虛風也’가 《甲Z》 에는 ‘훔色 

灌皮弱肉者 不勝秋之虛風 未色灌皮弱肉

者 不勝쪽之虛風也’로 되어 있는데, 윗 

문장이 ‘黃色灌皮弱肉者 不勝春之虛風

白色灌皮弱肉者 不勝夏之虛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옳다. 

3. 第一章의 內容은 본편의 題 目 언 論勇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甲Z」》 에는 本章

이 《靈樞 • 戰風》 에 이어서 기재되어 

있다. 이로 보면 王泳이 本書를 편찬할 

때 내용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4. 第-章에서는 질병발생의 要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질병발생의 外因은 變化

의 條件이고, 內因은 變化의 根據가 된 

다. 外因은 內因을 거쳐 질병을 발생하 

는 作用을 하게 되는데 本節經文에서는 

소박한 언어로 內因이 病病發生의 主導

的 作用을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귀중한 實錢經驗과 理論知識은 

東洋醫學의 소박한 辦證的 發病觀을 구 

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피부, JIJl肉이 

灌弱하면 쉽게 部氣에 감촉되어 질병에 

이환된다는 道理에 대해서는 朱永年이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蓋皮庸JIJl庸

之間은 五藏元員之所通會라 是以로 灌

皮弱肉則藏員之氣虛훗요 五藏之氣虛則

不能勝四時之虛風훗라”하여 질병발생의 

外因은 반드시 인체의 내부조건 즉 內

因에 연계되어 發病의 요인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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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理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I直 譯】

黃帝께서 少兪에게 말씀하였다. “여기에 사 

람들이 있는데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나이도 같고 衣服의 G훔灌도 균등할 지라도 

갑자기 심한 바람이나 暴雨를 만났을 때에 

或 病이 들기도 하고 或 病이 들지 않기도 

하며 或 다 病이 들기도 하고 或 다 病이 

들지 않기도 하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少兪가 말하였다. “黃帝께서 하신 질문가운 

데에 무엇이 우선입니까?” 

黃帝가 말씀하였다.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少兪가 말하였다. “봄은 춤風, 여름은 陽風,

가을은 째風, 겨울은 寒風으로서 무릇 이 

四時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病들게 하는 

바가 각기 형태가 같지 않습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四時의 바람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少兪가 말하였다. “黃色으로서 皮庸가 演弱

한 사람은 봄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고, 白

色으로서 皮庸가 演弱한 사람은 여름의 虛

風을 이 기지 못하고, 춤色으로서 皮庸가 灌

弱한 사람은 가을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고, 

未色으로서 皮庸가 演弱한 사람은 겨울의 

虛風을 이기지 못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黑色인 사람은 病들지 

않습니까?” 

少兪가 말하였다. “黑色이면서 皮肉이 두럽 

고 堅固하면 四時의 바람에 傷하지 않으나, 

그 皮庸가 灌弱하고 HJl肉이 堅固하지 못하 

며 色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 長夏에 이 

르러 虛風이 있게 되면 病이 들고, 그 皮庸

가 두럽고 HJl肉이 堅固한 사람은 長夏에 

이르러 虛風이 있게 되더라도 病들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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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皮庸가 두렵고 HJl肉이 堅固할 지라 

도 반드시 寒氣에 重感되어 外內가 다 그 

러하면 마침내 病이 들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매우 좋은 말씀입니 

다.” 

第二章.忍痛,不忍痛

I原 文】

黃帝B 夫人之忍痛與不忍痛者는 非勇↑去

之分也라 夫勇士之不忍痛者는 見難則前하 

고 見痛則止1)하며 夫↑去士之忍痛者는 聞難

則恐하고 遇痛不動이요 夫勇士之忍痛者는 

見難不恐하고 遇痛不動하며 夫↑去士之不忍

痛者는 見難與痛에 目轉面閒2)(1)하며 恐不

能言하며 失氣驚3)하며 觀色變化4)하여 /듀死 

추生하니 奈見其然也5)나 不知其何由니 願

聞其故하노이다 少兪日 夫忍、痛與不忍痛者

는 皮庸之演原와 HJl肉之堅脫編急之分也요 

非勇法之謂也니이다 

I較 動】

1) 止: 《校釋X 에 “止가 統本에 正으로 쓰 

여 있다.”7)고 하였다. 

2) 目 轉面閒: 《校釋X 에 “ 目轉面閒의 面字

는 而字와 形態가 비슷해서 잘못된 것 

같다. 문장의 意味로 보면 而字로 바꾸 

는 것이 좋을 듯하다.”8)고 하였다. 

3) 失氣驚; 《語譯) 에 “周本과 日刻本에는 

驚字아래에 모두 陸字가 있다.”9)고 하였 

는데, 《類經》 에도 ‘失氣驚l陸’로 되어 있 

다. 

7) 〈校釋y • 統本作正이 라 
8) 〈校釋》 ~ 面字는 疑因形近而致誤니 詳文義컨 

대 似應改寫而라 
9) 〈語譯》 ; 周本 日刻本에 驚下井有傳字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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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顧色變化: 《語譯》 에 “周本과 日刻本에 

는 化字가 更字로 되어 있다.꺼0)고 하였 

고, 《類經) 에 도 ‘頻色變更’으로 되 어 있 

다. 

5) 金見其然也: 《校釋》 과 《語譯》 에 “周本

에는 其字가 不字로 되어 있다.”11)고 하 

였다. 

I字句解l

(1) 뼈: 곁눈질 할 혜. 

【較 註I

[1] 夫人之忍痛與不忍痛者 非勇↑去之分也

夫勇士之不忍痛者 見難則前 見痛則止 夫↑去

士之忍痛者 聞難則恐 遇痛不動 夫勇土之忍

痛者 見難不恐 遇痛不動 夫佳土之不忍痛者

見難與痛 目轉面뼈 恐不能言 失氣驚裡 顯

色變更 'F死연生 金見其然、也 不知其何由

願聞其故---夫忍痛與不忍痛者 皮I賣之揮原

IDl肉之堅脫續急之分也 非勇↑去之謂也

景톰 • 馬 • 張 • 章 • 譯解는 “이 는 痛효을 

참고, 참지 못하는 것이 勇敢하고 뽑法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質問한 것이다. 勇土의 

氣는 剛하지만 그 중에도 통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점을 보면 비록 두 

려움을 느끼지 못하나 통증을 느끼면 물러 

나고, 控士의 氣는 약하지만 그 중에도 통 

증을 잘 견디는 사람은 어려운 점에 대해 

들으면 두려웅을 느끼지만 아픔을 만나면 

搖動이 없다. 또 勇敢하면서도 통증을 잘 

참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나 통증에 모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뽑↑去하고 통증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점이나 통증 

을 느끼게 되면 눈이 돌아가고 어지러워 

10) 〈語譯》 : 周本 S:tll本井作更이라 

11) 《校釋》 • 〈語譯》 周本作不이라 

벙벙 돌며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지 못하고 

깜짝 깜쩍 놀라 돌아 보며 섬지어 말을 못 

하고 얼굴색이 변하여 살았는지 죽었는지 

를 모르게 된다.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차이 

가 나는 것은 각기 나름의 까닭이 있다.”12) 

고하였다. 

I考 察l

本 章에서는 통증을 잘 참고 참지 못하 

12) 景돕; 此는 問能忍痛與不能忍痛者가 非由勇

法而然也라 夫勇士之氣는 剛而有不能忍痛者
는 見難雖不恐이나 而見痛則退훗요 技士之氣

는 餘而有能忍痛者는 聞難則恐而遇痛不動也

라 又若勇而忍痛者는 見難與痛에 皆不健하고 

技而不忍痛者는 見難與痛則目轉짧族하며 面

뼈驚顧하고 甚至失言變色하여 莫知死生이라 

此四者之異는 各有所由然也라 O馬; 此는 言

A之忍痛不忍痛者가 以皮肉有不同이요 而非由
於勇法之故也라 勇士有不忍痛者는 見難에 雖

能向前이나 而見痛則止하고 彼法士有能忍痛이 

면 其見難에 雖恐이나 而遇痛則不動이라 勇士

有忍痛者는 見難에 固不恐而遇痛에 亦不動하 
고 彼法士之不忍痛者는 不分見難與痛하고 目

轉而8兮하며 恐權不敢出一言하며 退然失氣하며 

’%然而驚하며 顧色후變하여 甚至추死추生이라 

妹不知忍痛者는 正以皮原肉堅且鍵也요 不忍

痛者는 正以皮演肉脫且急也니 울關勇릎之故 

歲아 O張; {兒‘때之日 此는 言形氣之有別也라 

夫忍痛與不忍痛者는 困形之原灌堅脫也요 勇

法者는 氣之彈弱也라 上節은 論因形而定氣요 

此는 論形氣之各有分꿇이라 蓋形舍氣하고 氣

歸形하니 形氣之可分可合而論者也라 O章. 勇

士는 秉忠義而不뽑死 故로 見難則前이나 其不

能忍痛者는 以無關大義 故로 見痛則止요 其

能忍痛者는 見難에 많不恐하고 遇痛에도 亦不

動훗라 法士는 좁生而不重義하여 雖能忍痛이 

나 而見難亦恐하여 不敢前하니 其不忍痛者는 

無論훗라 是忍痛與不忍痛은 在皮肉原灌堅脫

不同이요 勇之與法은 在票性之剛正與↑需弱之

異也라 O譯解; 덤轉은 是形容極度驚恐時에 

담 量眼花하여 視物이 像族轉 -樣이라 面뿜는 

是形容面部料測向外에 驚’1光得不敢直視的樣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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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사람의 용감성과 비겁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皮

庸의 훔灌과 M肉의 堅脫, 鍵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論하고 있다. 그러나 아울러 용 

감한 사람 가운데에도 의외로 별 것 아닌 

통증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비 

겁한 사람가운데에도 통증을 잘 견디는 사 

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 

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이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면서 통증을 잘 견디느냐의 여부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氣質보다는 육체적인 조 

건에 더 많은 지배를 받는다고 한 것은 적 

절치 못한 견해인 것 같다. 痛뾰에 대한 感

受性問題는 感覺神經의 발달정도에 달린 

것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器質과 기능 

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통증에 대한 감수성과 치료효과에 대한 문 

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한 연구 

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直 譯l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무릇 사람이 痛在

을 참고 참지 못하는 것은 勇敢과 뽑↑去으 

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勇士가 

운데에도 통증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 

운 경우를 당하면 나아가고 痛距이 보이면 

동작을 멈추며, ↑去士가운데에 痛m::을 잘 참 

는 사람은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들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痛뾰을 만나면 動搖가 없 

으며, 勇士가운데에 痛ft을 잘 참는 사람은 

어려운 경우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痛括을 마주하고도 動搖가 없으며, ↑去士가 

운데에 痛효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 

려웅과 통증을 마주치면 눈이 돌아가고 얼 

굴을 돌려 보며 두려워 말을 못하게 되고 

氣를 잃고 깜짝 깜짝 놀라게 되며 頻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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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化하여 죽은 것 같이 되는데, 내 그러한 

것은 보았으나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 願컨 

대 그 까닭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兪가 말하였다. “무릇 痛갚을 참고 못 참 

는 것은 皮庸의 훔灌과 M肉의 堅脫, 鍵急

으로 구분되는 것이지 勇敢과 뽑法으로 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第三章. 勇士와 控士

[原 文l

黃帝日 願聞勇↑去之所由然하노이다 少兪

日 勇士者는 目深以固하며 長衝1)(1)直揚(2)하 

며 三魚理橫(3)하며 其心端直하며 其府大以

堅하며 其廳滿以f旁하여 짧則氣盛而뼈張하 

며 §주畢而擔橫하며 皆짧fffi 目 揚하며 毛起而

面蒼하니 此勇士之由然者也니이다 黃帝日

願聞佳士之所由然하노이다 少兪日 ↑去士者

는 目 大而不減하고 陰陽相失하며 其2)魚理

總하며 關뽑短而小하며 R구系鍵하며 其擔不

滿而維하며 陽뿜擾하며 腦下空하여 雖方大

總나 氣不能滿其觸하고 JJH벼雖畢3)나 氣養

復下라 故로 不能久縣하니 此↑去士之所由然

者也니이다 

[校 動l

1) 長衝: 《張馬合本》 에는 ‘長衝’으로 되 

어 있다, 

2) 其; 《校釋》 에 “周本에는 ‘三’으로 되 

어 있다.”고13) 하였다. 

3) 맑뼈雖題; 이 글귀는 앞 文章의 ‘맑題 
而擔橫’과 對句를 이루고 있고, 또 文

章의 意、味로 보아도 ‘8千擔雖畢’의 잘 

못인 것 같다. 

13) 《校釋》 : 其가 周本에 作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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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句解l

(1) 衝: 눈캡 위를 말한다. 

(2) 揚; 눈캡의 上下部位 혹은 눈빛이 겉 

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3) 橫: 橫暴, 橫行의 뜻이 다. 

I較 註】

[1] 勇士者 目深以固 長衝直揚 三魚理橫

其心端直 其府大以堅 其廳滿以佛 恐則氣盛

而뼈張 )ff學而廳橫 皆짧而目揚 毛起而面蒼

此勇士之由然者也
景톰 • 黃은 “눈은 표藏六府의 精이니 눈이 

깊고 견고하면 藏氣가 굳건한 것이다. 長衝

은 潤大이니 바로 從衝의 돗이고, 直揚은 

視線이 골고 눈빛이 드러나는 것이다. 三魚

理橫이라는 것은 무릇 剛急한 사람은 뻐肉 

이 기필 橫暴하고 柔繼한 사람은 J1Jl肉이 

從順하다. 其心이 端直한 것은 剛健하고 勇

敢한 氣運때문이다, 大以堅과 滿以佛은 佛

은 바로 佛開를 말하는데 일반 사람들의 

常度보다 지나친 것이다. 恐則氣盛而뼈張과 

皆짧而 目 揚은 勇敢한 사람의 府廳이 彈하 

여 8구氣가 上衝하기 때문이다. 毛起는 府血

이 外찮하기 때문이고, 面옳은 府色이 외부 

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다 勇士이기 때 

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勇↑去의 차 

이는 府廳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 

므로 ‘府은 將軍之官인데 觸에서 決斷을 取

한다.’고 하는 것이다.꺼4)고 하였고, 馬 • 張

14) 景폼· 目者는 죠藏六府之精也니 目深以固는 
藏氣之堅也라 長衝윤 潤大也니 명P從衛之意요 

直揚은 視直而光露也라 三;뿔理橫은 凡剛急者
는 肉必橫이요 柔繼者는 肉必從也라 其心端直

者는 剛勇之氣也라 大以堅과 滿以{旁者는 佛영n 

{旁開之謂니 過於A之常度也라 愁.l!JJ氣盛而뼈 

張과 皆짧而 텀 揚者는 勇者之!ff觸이 彈하여 府

氣上衝也라 毛起者는 府血外益也요 面蒼者는 

은 “勇士는 兩目이 매우 깊고, 또한 눈동자 

를 돌려 회피하지 않아 매우 견고하며 長

衝直揚의 형세를 가지고 있고, 안의 三熹救

理가 橫으로 生기며 心은 端正하면서도 곧 

고 廳은 ft이 그득차고 橫暴하여 화를 낼 

때에는 氣가 盛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며 

府觸의 氣運이 솟구쳐 橫行하며 눈자위가 

열으로 찢어지고 눈빛이 揚揚하며 터럭이 

일어나고 안색이 새파래 지니 이것이 勇士

가 생기는 까닮이다.”15)고 하였으며, 〈語

譯@ • 《校釋〉 에는 “長衛直揚은 文選鍵都

眼劉注에 ‘眉上을 衝이라’하니 이는 눈캡이 

길게 자라 우뚝 서 있는 것올 말한다. 其擔

滿以佛의 佛은 旁과 通하고 旁은 盛의 意

味가 었다.깐6)고 하였다. 

!ff色外見也라 此皆勇土之由然이라 然則勇릎 

之異는 其由於!ff觸者옳多라 故로 !ff日將軍之

官而取決於觸。l라하니라 O黃; 長衛直揚은 표 
變에 則作長衝直揚。l니 言其目突而眉直也라 

15) 馬: 夫所謂勇土者는 兩 텀 至深하고 且不轉購

逃避而甚固하며 有長衛直楊之勢하며 內之三魚

救理橫生하며 心則端표而直하며 府則甚大而堅

하며 觸則rt滿而橫하여 及其感也엔 氣盛而뼈 

張하며 府畢而觸橫하며 皆짧而 目現하며 毛起

而面蒼하니 此勇士之所以然者也라 O張: 朱永

年日 目深以固 長衝直揚은 府氣彈也라 理者

는 IDL肉之文理니 乃三薰通會之處라 三흙理橫 

은 少陽之氣빠而購橫也라 其心端直은 自反而

縮也라 !ff大以堅은 廳體之堅大也라 g홈滿以旁 

은 購之精rt이 充滿於四旁이니 此府觸之形質

밤盛也라 氣盛而뼈張은 氣之盛大也라 8千畢而

觸橫 皆짧毛起는 !ff He之氣彈也라 夫心者는 
君主之官이니 神明이 出뚫하고 府者는 將軍之

官이니 課慮出품하고 觸者는 中正之官이니 決

斷出意하니 是以로 心直氣밤8千畢廳橫이 此勇

士之由然者也라 

16) 《語譯〉 ; 長衛直揚은 文選鍵都眼劉注에 眉

上日衛이라하니 此는 謂長眉堅起라 其擔滿以

{旁의 {총은 與旁通이요 旁有盛훌훌라 O校釋· 長

衛直揚의 衝은 指眉上的部位言이니 文選鍵都

眼劉注에 眉上日衝이라하니라 揚은 原指眉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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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法士者 目 大而不減 陰陽相失 其魚理總

關뽑短而小 뺨系鍵 其擔不滿而維 陽뿜짧 腦

下空 雖方大總 氣不能滿其뼈 府뼈雖흉흉 氣養

復下 故不能久짧 此↑去士之所由然者也

馬 • 張은 “↑去士는 겉으로 눈이 큰 것 같지 

만 깊지 못하고 開閒를 잃어 눈동자를 돌 

리는 것이 일정치 못하다. 여기에 안의 三

魚救理는 維續되어 있고 關뽑骨은 短小하 

며 9千系는 늘어져 있고 擔은 그득하게 차 

있지 못하고 늘어져 있으며 陽몹는 擾然히 

變曲이 없고 腦下는 물령물렁해져 견실하 

지 못하여 비록 화나는 일이 생겼을 지라 
도 氣가 가슴에 가득 쌓이지 못하고, 府뼈 

가 들릴지라도 氣가 養해져 다시 내려간다. 

그러므로 오래 화를 내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去士가 생기는 까닭이다.”17)고 하였 

고, 景돕 • 黃 • 〈譯解〉 는 “減은 織으로 써 

야 하는데 封藏을 말한다. 텀大不織은 神氣

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고, 陰陽相失은 血

氣가 쉽게 어지러워지기 때문이니 바로 轉

R兮驚顧의 돗이다. 魚理維은 肉理가 힘이 없 

어지는 것이다. 關맑가 短小한 사람은 그 

마음이 뽑購하고 俠小하여 남의 아래에 서 

下的部位니 見詩君子借老孔媒하니라 長衝直揚

은 指眉上長而且直이니 形容橫眉體팀的樣子라 

17) 馬· 夫所謂홉士者는 外 B雖大而不深하고 開

閒相失하여 轉購不常也요 內之三魚放理則維하 

며 關융f之骨來短而小하며 府之系則續하며 觸

則不滿而織하며 陽뿜則複然而不曲하며 腦下則

空而不堅하여 雖方大짧나 氣不能滿其뼈中하고 

용F師雖學나 氣훌復下라 所以不能久恐하니 此

乃法士之所以然者也니이다 O張; 朱永年日 El 
大而不減者는 目雖大而不深固也요 陰陽相失

者는 氣血不和也요 魚理維者는 三魚之理路織

뼈也요 關융f短而小者는 心小而下也요 8주系續 

觸不滿 陽몹續 腦下空은 8주廳之體質演也라 

夫뼈主氣로되 氣不能滿其뼈 故로 雖方大恐하 

여 府R市雖塵나 氣훌復下하니 此↑去士之所由然

者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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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좋아한다. 府系鍵은 不急이다. 擔不滿

而總은 擔什은 적고 형태는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다. 陽뿜뚫은 曲折이 적은 것이 

다. 腦下空은 8구氣가 不實한 것이다. 이는 

그 府廳이 충실하지 못하고 氣가 가득하지 

못한 까닭으로 화를 냈다가도 금방 수그러 

드는 것이니 이것이 다 ↑去士가 생기는 까 

닭인 것이다.”18)고 하였다. 

[考 察】

1. ‘長衝直揚’은 《靈樞 • 五變〉 에 도 나오는 

데 張馬合本에는 ‘長衝直揚’으로 되어 있 

고 《甲 Z,} 卷十-第六에는 ‘長衝直揚’으 

로 되어 있다. 대개 古代 註釋家들의 註

釋이 막연히 눈 모양새나 눈빛으로 설명 

하고 있는데 반해 현대의 註釋家들은 

《文選@ 이 나 《詩經. 둥의 古典을 인용 

하여 文字學的으로 정확히 고증하고 있 

음을 엿볼 수 있다. 〈文選》 이나 《詩

經》 에 따르면 衝은 눈셉 위를, 揚은 눈 

씹의 위아래를 지칭한다고 했으므로 ‘長

衝直揚’의 뜻은 눈캡 이 길면서 곧게 자 

란 모양새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 其擔滿以f旁의 {旁을 景돔은 ‘擔靈이 다른 

18) 景옮; 減은 當作織이니 封藏之謂라 B大不鐵
者는 神氣不堅也요 陰陽相失者는 血氣易亂也

니 명U轉閒驚顧之意라 其;集理縮者는 肉理不橫

也라 關野短小者는 其心뽑小而#出人下也라 

府系鍵者는 不急也라 廳不滿而維者는 什少形

長也라 陽몹複者는 曲折少也라 腦下空者는 府

氣不實也라 此는 其8주廳不充하고 氣不能滿하 

여 以故로 旅짧族훌하니 是皆↑去士之由然이라 

O黃; 減은 與織通하니 收也라 關뽑는 嚴心骨

也라 짧은 長也니 類長不收也라 O譯解; 활은 

是直而沒有寶曲的意思니 陽뿜짧은 就是形容

陽몹不彈健하여 其態度種細而直하여 曲折? 良

少的樣子라 脫下空은 是形容8주氣不充實的意 

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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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다 옆으로 커져 있다.’고 하였고, 

語譯과 校釋에는 ‘f旁은 旁과 통하고 旁

은 盛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I直 譯】

黃帝가 말씀하였다. “願컨대 勇士와 住士

가 생기는 까닮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兪가 말하였다. “勇土는 눈이 깊고 견고 

하며 눈캡이 길고 반듯하며 三魚와 購理가 

힘이 있으며 그 心이 端正하고 바르며 그 

府이 크고 굳건하며 그 擔이 그득하게 盛

하여 짧하게 되면 氣가 盛하여 가슴이 부 

풀어 오르며 府이 들리고 廳이 橫行하며 

눈자위가 옆으로 찢어지고 눈빛이 겉으로 

드러나며 터럭이 일어나고 얼굴이 푸르러 

지니, 이것이 勇士가 생기는 까닭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願컨대 ↑去土가 생기는 

까닭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兪가 말하였다. “↑去土는 눈이 큰 것 같지 

만 깊지 못하고 陰陽이 相失하며 그 三魚

와 購理가 늘어지고 關맑가 短小해 지며 

府系가 繼慢해 지며 그 擔이 가득 채워지 

지 못하여 아래로 처지며 陽몹가 寶曲이 

없어져 늘어지며 腦下가 물렁물렁해져 비 

록 크게 화를 낼지라도 氣가 그 가슴을 가 

득 채우지 못하고 府뼈가 들려졌을지라도 

氣가 훌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므 

로 오랫 동안 화를 낼 수 없으니 이것이 

↑去土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第四章.酒桂

I原 文】

黃帝日 ↑去土之得酒에 縣不避勇士者는 何

藏使然이니잇고 

少兪日 酒者는 水觀之精이요 熟觀之滾也

라 其氣’漂뽑하여 其入於뿜中則몹眼하고 氣

上팽하여 滿於뼈中하며 府浮廳橫하니 當是

之時엔 固l)比於勇士나 氣養則悔라 與勇土
同類하여 不知避之2)하니 名日酒l停(l)也니 이 

다 

I校 動】

1) 固: 《校釋X 과 《語譯X 에 “統本과 金

陸本에 는 모두 同으로 쓰여 있다.”19) 

고 하였다. 

2) 不知避之; 《語譯X 에 “統本에는 ‘不知

避之’가 ‘不쩌]德之’로 쓰여 있다.”20)고 

하였다. 

I字句解】

(1) 뽑; 亂也 어그러질 패. 

I較 註】

[1] 酒者水觀之精 熟觀之被也 其氣標뽑 

其入於뿜中則뿜眼 氣上뺑 滿於뼈中 B千浮購

橫 當是之時 固比於勇士 氣養則悔 與勇士

同類 不知避之 名日酒牌也

馬 • 景톰 • 張 • 黃 • 章은 “이 는 ↑去士가 散

酒後에 勇土를 꺼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 

하게 되는 까닭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술은 水觀의 精이고, 익헨 곡식에서 생긴 

被體이다. 그래서 그 氣가 標뽑하기 때문에 

뿜中으로 들어가면 몹가 그득해지고 氣가 

팽上되어 가슴에 차며 府氣가 들뜨고 擔氣

가 橫팽하게 된다. 이때에는 스스로를 勇土

에 비겨 삼갈 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다 

가 술이 깨면 후회하게 되는데 이를 술로 

인해 ↑종j행된 것이라고 한다.”21)고 하였다. 

19) 《校釋@ • 〈語譯》 ; 統本金陸本에 井作同이 

라 

20) 《語譯》 ; 統本에 作寫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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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 察】

술의 장점과 그 폐해는 동서고금을 막론 

하고 인간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다. 술을 잘 

활용하여 健康을 維持하고 健全하고 親密

한 人間關係를 形成하기도 하였으나 지나 

치거나 무절제한 음주습관으로 인생을 망 

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글이 나온 당시에도 음주문제가 개인생활 

이나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것 같다, 술은 東洋에서는 

일찍이 藥酒로 活用되어 왔음을 《素問 • 揚

滾樓體論》 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후 술 

을 藥酒 목적으로 보다 享樂에 주로 사용 

하다가 病病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술의 危害에 대해서는 張景

톰이 “愚按컨대 酒寫水觀之滾이요 血寫水

觀之精이니 酒入中魚면 必求同類라 故로 

先歸血分이라 凡軟酒者는 身面皆末이 명|]其 

徵也라 然이나 血屬陰而性和하고 酒屬陽而

21) 馬; 此는 言法士得酒而不避勇士之故也라 蓋

酒寫水觀之精이요 熟觀之被也라 其氣則標↑멸 

故로 入於몹中則몹眼氣道뼈滿府浮廳橫이라 

斯時엔 方將 El Jt於勇士而不知避之라가 至於
酒氣많훌則悔하니 此之謂因酒而博道者耳라 

O景폼: ↑票는 急也요 뽑은 益也라 酒之性熱氣

’댐 故로 能眼몹浮R千하고 上氣밤擔하니 方其解

也엔 則神寫之惠하고 性寫之亂하여 自比於勇

而不知避요 及其氣散府平엔 乃知 Elf每하니 是

因酒之所使而作寫‘|후평이라 故로 日酒博라 0 
張; 朱永年日 此는 復申明人之勇法이 本於氣

之彈弱이요 氣之봐盛이 由몹뼈水觀之所生也라 

酒者는 水觀之精이요 熟觀之被也라 其氣·I票↑멸 

故로 能助氣之充滿而使lff浮廳橫이라 然이나 

酒散則氣賽하고 氣훌則悔훗라 故로 善養乎氣

者는 飯食有節하며 원居有常하니 則形氣充足

훗라 暴훌傷陽하고 暴總傷陰하니 和其喜總則

陰陽不相失훗라 形氣꺼±盛。l 면 雖遇烈風暴雨라 

도 無由入其曉理리니 而況於四時之虛風乎아 

O黃; 傳는 亂也라 O章; ↑춤血氣之勇而不知義 

禮者가 염n酒↑후之類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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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멸하며 血欲靜而酒動之하고 血欲藏而酒

亂之하며 血無氣不行 故로 血亂이면 氣亦

亂하고 氣散이면 血亦散하니 擾亂一짧에 

而血氣能無純揚者는 未之有也라 X若人之

票眼는 藏有陰陽而酒之氣質도 亦有陰陽이 

라 蓋酒成於購하니 其性則熱하고 什化於水

하니 其質則寒이라 故로 陽藏者得之면 則

愈熱하고 陰藏者得之면 則愈寒하니 所以縮

酒不節者는 無論陰陽하고 均能害라 凡熱盛

而過軟者는 陽日勝則陰日消하여 每成風麗

睡眼이요 寒盛而過敢者는 熱性去而寒質留

하여 多至陽賢敗牌라 當其少8土하여는 則族

鏡旅生하여 固無所覺이나 及乎中養而力有

不勝이면 則宿聲德뺏하여 莫能獲훗라 然則

酒博之寫害也에 所關於壽元者非細하니 其
可不知節乎아”라 하여 陽藏에 屬한 사람이 

나 陰藏에 屬한 사람이나 軟酒가 지나치면 

諸般族病이 續出할 수 있음을 警械하고 있 

다. 술은 언류의 역사와 함께 出現하여 오 

랜 세월동안 언류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 

오래 전부터 인류는 삶에 대한 불안과 공 

포 그리고 고통을 술로 해결하려고 노력하 

여 왔고 또한 용기를 얻으려고 하거나 接

神의 한 수단으로 제사 등에 이용되어 왔 

다, 이처럼 술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좀더 용기있게 하거나(사실은 蠻勇에 가깝 

지만)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술이 인간에게 꼭 기쁨과 위 

안만을 준 것은 아니다. 잘못된 음주습관이 

나 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탐닝은 인 

간에게 위장관, 퀘장, 간장, 심장이나 혈관, 

면역기능, 내분비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 

고 악성종양도 유발하며. 정신적으로는 중 

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 감퇴, 치매 

등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희생활을 못하 

게 된다. 결국 술이란 인간에게 기쁨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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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동시에 안겨 주는 양면이 있으므로 

그 허실을 살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하겠다. 

【直 譯l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去士가 술을 마시고 

화가 나면 勇士를 꺼리지 않는 것은 어느 

藏器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少兪가 말하였다. “술은 水觀의 精이고, 익 

힌 콕식의 滾體입니다. 그 氣運은 標뽑하여 

뿜中으로 들어가면 뿜가 眼滿되고 氣가 遊

上되어 뼈中에 그득 차게 되며 J}f 이 들뜨 

고 廳이 橫準하게 되니, 이때를 當해서는 

참으로 勇土에 비길만하다고 하나 氣가 훌 

해지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勇土와 더불 

어 같은 부류로 여겨 꺼릴 줄올 모르니 이 

름하여 酒傳라고 합니 다. 

N. 意 譯

黃帝께서 少兪에게 말씀하였다.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통일한 생활방식으로 살 

아가고 나이도 같으며 衣服의 庫灌도 균등 

할 지라도 후然히 심한 바람이나 暴雨를 

만나게 되면 或 病이 들기도 하고 或 病이 
들지 않기도 하며 或 다 病이 들기도 하고 

或 다 病이 들지 않기도 하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少兪가 말하였다. “黃帝께서 하신 질문가운 

데에 무엇을 먼저 말씀드리리까?”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少兪가 말하였다. “봄은 춤風, 여름은 陽風,

가을은 源風, 겨울은 寒風으로서 무릇 이 

四時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사람을 病들 

게 하는 데, 이 에는 각기 형태가 다릅니 

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四時의 바람이 사람 

을 병들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少兪가 말하였다. “黃色으로서 皮f훨가 藏弱

한 사람은 봄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고, 白

色으로서 皮庸가 藏弱한 사람은 여름의 虛

風을 이기지 못하고, 춤色으로서 皮庸가 漢

弱한 사람은 가을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고, 

*色으로서 皮庸가 藏弱한 사람은 겨울의 

虛風을 이기지 못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黑色인 사람은 病들 

지 않습니까?” 

少兪가 말하였다. “黑色이면서 皮肉이 두럽 

고 堅固하면 四時의 바람에 傷하지 않으나, 

그 皮庸가 藏弱하고 뻐肉이 堅固하지 못하 

며 色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 長夏에 이 
르러 虛風이 있게 되면 病이 들고, 그 皮庸

가 두럽고 JUl肉이 堅固한 사람은 長夏에 

이르러 虛風이 있게 되더라도 病들지 않으 

며, 그 皮庸가 두럽고 JUl肉이 堅固할 지라 

도 반드시 寒氣에 거듭 感觸되어 인체의 

內部와 外部가 다 慢犯당하면 마침내 病이 

들게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매우 좋은 말씀입니 

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무릇 사람이 痛효을 

참고 창지 못하는 것은 勇敢과 뽑뽑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勇士가운데 

에도 통증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경우를 당하면 나아가고 痛효이 보이면 동 

작을 멈추며, ↑去士가운데에 痛在을 잘 참는 

사람은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들으면 두려 

움을 느끼고 痛효을 만나면 動搖가 없으며, 

勇士가운데에 痛표을 잘 참는 사람은 어려 

운 경우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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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E을 마주하고도 動搖가 없으며, ↑去士가운 

데에 痛뾰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 

움과 통증을 마주치 면 눈이 돌아가고 얼굴 

을 돌려 보며 두려워 말을 못하게 되고 氣

를 잃고 깜짝 깜짝 놀라게 되며 顯色이 變

化하여 죽은 것 같이 되는데, 내 그러한 것 

은 보았으나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 願컨대 

그 까닭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兪가 말하였다. “무릇 痛폼을 참고 못 참 

는 것은 皮庸의 훔灌과 M肉의 堅脫, 繼急

으로 구분되는 것이지 勇敢과 뽑法으로 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願컨대 勇士와 住士

가 생기는 까닭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兪가 말하였다. “勇士는 눈이 깊고 견고 

하며 눈캡 이 길고 반듯하며 三魚와 購理가 

힘이 있으며 그 心이 端正하고 바르며 그 

府이 크고 굳건하며 그 擔이 그득하게 盛

하여 縣하게 되면 氣가 盛하여 가슴이 부 

풀어 오르며 맑이 들리고 廳이 橫行하며 

눈자위가 옆으로 찢어지고 눈빛이 겉으로 

드러나며 터럭이 일어나고 얼굴이 푸르러 

지니, 이것이 勇士가 생기는 까닭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願컨대 ↑去士가 생기 

는 까닭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兪가 말하였다. “法士는 눈이 큰 것 같지 

만 깊지 못하고 陰陽이 相失하며 그 三魚

와 購理가 늘어지고 關野가 短小해 지며 

府系가 鍵慢해 지며 그 廳이 가득 채워지 

지 못하여 아래로 처지며 陽몹가 蠻曲이 

없어져 늘어지며 腦下가 물렁물렁해져 비 

록 크게 화를 낼지라도 氣가 그 가슴을 가 

득 채우지 못하고 府뼈가 들려졌을지라도 

氣가 훌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므 

로 오랫동안 화를 낼 수 없으니 이것이 l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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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去士가 술을 마시고 

화가 나면 勇士를 꺼리지 않고 함부로 행 

동하는 것은 어느 藏器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少兪가 말하였다. “술은 水觀의 精이고, 익 

힌 곡식의 滾體입니다. 그 氣運은 標뽑하여 

몹中으로 들어가면 몹가 眼滿되고 氣가 팽 

上되어 뼈中에 그득 차게 되며 府이 들뜨 

고 擔이 橫遊하게 되니, 이때를 當해서는 

참으로 勇士에 비길만하다고 하겠으나 氣

가 훌해지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去士가 

술을 마신 뒤에는 勇士나 된 것처럼 여겨 

삼갈 줄을 모르니 이름하여 酒博라고 합니 

다. 

v. 結 論

1. 第一章의 ‘춤風’이 《甲ζ〉 에는 ‘溫風’으 

로 되어 있는데 《甲Z} 의 기재가 옳은 

것 같다. 왜냐 하면 아래 ‘陽風’, ‘源風’,

‘寒風’이 기후의 寒溫을 나타내고 있으므 

로, 色을 나타내는 ‘춤’字보다는 溫度를 

나타내는 ‘溫’字가 의미로 보아 원문의 

뜻에 더욱 부합되기 때문이다. 

2. 第-章의 ‘춤色演皮弱肉 不勝秋之虛風

未色演皮弱肉 不勝쪽之虛風也’가 『甲ζ』

에는 ‘춤色灌皮弱肉者 不勝秋之虛風 i)f; 

色灌皮弱肉者 不勝쪽之虛風也’로 되어 
있는데, 윗 문장이 ‘黃色灌皮弱肉者 不勝

春之虛風 白色灌皮弱肉者 不勝夏之虛風’

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옳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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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一章에서는 훗病發生의 要因에 대하여 설 

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內容은 本篇의 題

目인 論勇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甲ζ》

에는 本章이 《靈樞 • 戰風》 에 이어서 기 

재되어 있는데, 이로 보면 王泳이 本書를 

편찬할 때 내용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4. 第二章에서는 통증을 잘 참고 참지 못하 

는 것은 사람의 용감성과 비겁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皮庸의 훔灌과 JIJL肉의 堅R危, 繼急에 의 

하여 결정된다고 論하고 있다. 痛효에 

대한 感受性問題는 感覺神經의 발달정도 

에 달린 것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器

質과 機能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 

로 보인다. 통중에 대한 감수성과 치료 

효과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5. 第三章의 長衝直揚은 《靈樞 • 五變》 에 도 

나오는데 《張馬合本》 에는 長衝直揚으로 

되어 있고 《甲 z,》 卷十一第六에는 長衝

直揚으로 되어 있다. 長衝直揚의 뜻은 

눈셉이 길면서 곧게 자란 모양새를 나타 

내는 것으로 보인다. 

6. 第三章의 其擔滿以{旁의 {旁을 景돔은 ‘擔

賽이 다른 사람보다 옆으로 커져 있다.’ 

고 하였고, 語譯과 校釋에는 ‘{旁은 旁과 

통하고 旁은 盛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7. 第四章에서는 酒뽑에 대하여 論하고 있 

는데 酒停란 알콜중독에 의한 이상행동 

즉 술 주정을 말한다, 술의 장점과 그 

폐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다. 술을 잘 활용하여 健
康을 維持하고 健全하고 親密한 人間關

係를 形成하기도 하였으나 지나치거나 

무절제한 음주습관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례들을 많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글이 나온 당시에도 음주문제가 개인생 

활이나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 

문에 이런 글이 나온 것 같다. 술은 인 

류의 역사와 함께 出現하여 오랜 세월동 

안 인류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 오래 

전부터 인류는 삶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고통을 술로 해결하려고 노력하 

여 왔고 또한 용기를 얻으려고 하거나 

接神의 한 수단으로 제사 동에 이용되어 

왔다. 술이 인간에게 꼭 기쁨과 위안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음주습 

관이나 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탐닉 

은 인간에게 위장관, 훼장, 간장, 심장이 

나 혈관, 면역기능, 내분비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악성종양도 유발하며. 정 

신적으로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 감퇴, 치매 등을 유발하여 정상 

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다. 결국 술 

이란 인간에게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안 

겨 주는 양면이 있으므로 그 虛實을 살 

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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